
020 Korean A rch itect March 2005

2005년 2월 24일 서울 서초구민회관의 오후는 뜨거웠다. 우리협회 회장 선거의 개표는 이미 끝났고, 감사의 개표 후 예정된 그 발표

를 기다리는 우리 의원들의 표정은 때맞추어 봄 소풍 온 초등학교 학생들 모양 즐거워 보 다. 이 절 절명의 긴박함 속에 그들이 어

찌 웃음으로 보이고 있을까. 인동의 세월에서 인고하며 봄을 기다렸으되 결국 그 봄이 왔음인가. 그렇게 해서 우리는 26 우리협회의

회장을 400여명의 의원의 손으로 점지하 다. 그즈음 노무현 통령은 제37회 국가조찬기도회에서‘민주주의의 핵심은 화와 타협,

화해와포용이다’라며, 또‘나와뜻이다를때에는 화와타협으로뜻을맞추도록노력하겠다.’고했다.

1976년 11월 30일 제13회 수출의 날 행사가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리고 있었다. 박정희 통령은‘누가 우릴 못사는 민족이라 했

습니까’라며 분연히 수출 100억불 달성을 선포하 고, 여기 참석한 모두가 어느새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춘궁기며 초근목피로 부황 들

어 자조하던 우리 민족이 그 업을 이루었던 것이다. 2003년 육군사관학교 김충배 교장은 1964년의 국민소득 100불을 성취를 놓고

‘이 100달러를위해단군할아버지로부터4600년이라는세월이걸렸다’고생도들에게편지를했다. 그전의우리국민소득은 120여유

엔등록국중꼴찌인인도보다하나위 단다. 우리는빛바랜잠방이에해소하여해쓱해진얼굴로우리땅을일군그조상들의후예들이

다. 이조상을그누가경시하는가.

1965년 10월 우리 협회가 건축사의 웅지를 품고 창립하 고 그로부터 40년째이다. 인생에서 미혹 되지 않는다는 불혹지년이다. 전문

직 종사자인 건축사가 사회적 홀 를 감수해야 함은 세 의 구분 없이 거울 속으로 보는 자화상일 수 있다. 혹시 속이 빈 풍요를 누리지

않았나 생각하게 한다. 그나마 그 간의 어려움을 용케도 잘 견디며 이 시점의 자리 매김을 한 게 우리 조상과 선배들의 공이리라. 그간

우리에게 모두 부끄러울 수도 있는 과거도 있겠지만 건너지 않을 수 없는 강이었다. 탐욕과 선행이 공존하는 게 우리 인생의 이치이고

우리도이에서자유롭지못할것이다. 

울트라를 원하는 신세 와 이에 저항하는 묵은 세 가 갈등하며 공존하고 있다. 적절한 발효의 묵은지라 불리우는 묵은 김치가 양

가가 더 한다고 하지만 한편 패스트푸드에 길 든 신세 에게 어울리지 않을 것 같으나 실은 그렇지가 않다. 그들도 묵은 김치 음식을 꽤

맛있게 먹는 것을 종종 보게 된다. 적절한 발효도 신세 의 구미를 자극함이리라. 그러함에도 한편 이들은 꾸준히 선과 악으로 구분 되

는이분론법으로상 를공격하고있다.

윤시덕 / (주)건축사사무소 거연건축
by Yoon Si-Du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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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절한 발효는 우리에게 유익하나 지나치면 전부를 상하게 한다. 또 호흡이 끊기면 그것도 죽음을 의미한다. 해수면 보다 420여 미터

가 낮은 사해에도 쉬지 않고 물은 공급 되나 더 흐르지 못하고, 썩지는 아니하나 염분에 의해 생명이 부지하지 못한다. 그에 인접한 갈

릴리호는물의듬과남이있어생명을품고있다.

우리 협회원의 약30퍼센트가 50 이상의 장노년층이다. 이들이 고루하고 진부하다고 탓할 수는 있으되 한편, 같은 동아리라 여기며

상생해야한다. 그러면우리에게희망은있다. 그선배가걸어왔던길 위에동역자로우리함께서있다. 이제불혹에서지천명의시 로

진입하고있다. 하늘의이치를알라함이란다. 우리의소명에깃발을걸고정진해야한다. 깃발은바람이없으면미동하지않고역동성을

잃는다. 깃발은바람에신바람나게펄럭이어야한다.

우리나라의 개발도상국인 시절이 중진을 지나 선진을 향하고 있다. 이 바탕에 초석이 되었던 값진 교훈들이 바탕 그림으로 수놓아져

야 한다. 우리 협회의 변란들이 밑거름이 되어 급한 일과 중요한 일을 구분하게 하고, 상생의 논리로 선과 악을 분별하고, 그 간에 겪어

야했던고통의반향이성숙의모습으로돌아오리라본다.

독일의슈피겔지에서국가별‘국민행복감’조사를한결과자연재해로늘시달리며국민총생산의성장속도가인구증가속도에미치지

못한다는 세계 3 빈국의 하나인 방 라데시가 1순위이며, 우리는 우리가 인지하는 뭇 선진국을 제치고 23위란다. 행복과 부귀는 별개

이며어려움이많음은인생사당연지사이고비감만으로점철하지않는다.

우리 건축사 업무도 너무 빠르게 변하고 있다. 고약한 암모니아 냄새로 청사진을 굽던 시절이 엊그제 같은데 몇 년 후부터는 인터넷

으로 건축 인허가를 처리한다 한다. 반년 단위의 변하던 정보 체제가 이제 월단위로 발전하고 있는 것 같다. 이 빠름에 빗 어 우리 조

상과 우리 아버지의 시 를 누가 훼파하는가. 급진의 진화는 돌연변이로 변종이 될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하겠다. 진부도 하나의 피치

못할자연현상임이분명하다.

무질서가 심하게 확장 되면 새로운 질서가 자리를 잡는다. 그 새로움이 초기와 같은 무질서로 보일 수 있으나 그 내면엔 은근한 뜸이

배어깊은맛을느끼게도한다.


